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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회사차량으로 동료 출퇴근 도와줬다면 운전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

다는 사례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 판결] 

 

이광선 변호사 | 신혜주 변호사 

 

매일 2시간 이상 회사 차량으로 동료들을 출퇴근 시켜줬다면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

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하수도 공사 전문업체 현장팀장이던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의 근무시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차량을 직접 운전

해 매일 자택 인근에 사는 동료들의 출퇴근을 도왔습니다.  1심은 출퇴근에 소요된 약 2시간 45분

을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악취 등 작업환경이 열악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회사

가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동료들을 출퇴근시켜 주도록 배려한 것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A씨의 출퇴근 운전 시간을 근무시간에 더하면 그는 사망 전 1주 동안 주당 73시간 

30분, 4주 동안 주당 64시간 11분을 일해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을 넘긴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대상판결은 “매일 동료를 출퇴근시키는 것은 자가 차량으로 홀로 출퇴근하며 피로도나 건강상태에 

따라 대중교통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며 “출퇴근 과정도 업무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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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A씨의 근무 형태 상)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

기를 반복하는 형태는 뇌혈관ㆍ심장혈관에 영향을 주는 육체적ㆍ정신적 피로를 유발했다고 봐야 한

다“며 “비록 업무시간이 3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주가 있다 해도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담을 상쇄시

키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